
S#6 방 (안) – 집으로 돌아온 연우  
 
문이 닫힌 작은 방 안, (Ins) 어지러운 책상에 놓인 여러 개의 고지서. 현관문 열리는 소리 (e) 
 

 
정원 

(V.O) 저 왔어요, 할머니 
 

문이 열리며 정원이 터덜터덜 방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 놓는다. 책상 위에 널려있는 고지서 

위에 쪽지 하나가 붙어있다. ‘할머니 일 갓다 올께.’ 정원은 한숨을 쉬며 쪽지와 고지서들을 치우

며 동전을 꺼내 올려놓는다. 그러고는 책상 앞에 털썩 앉아 잠시 멍을 때리다 가방을 집어 들어 

정리 한다. 가방에서 구겨진 통신문 몇 장과 비닐에 쌓인 잔반이 나온다. 그때 정원의 핸드폰이 

울린다. 정원은 핸드폰을 확인한다. ‘중고거래’라고 저장되어있다. 받지 않고 핸드폰을 바라보는 정

원. 그때 밖에서 할머니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.(E) 
 

할머니 

(V.O) 정원아, 내 왔다 
 

정원은 오는 전화를 끄고 방 밖으로 나간다. (정원 프레임 아웃) 정원이 나간 텅 빈 방에 할머니와 

정원의 대화소리가 들린다. 
  

정원 

(V. O) 왔어? 할머니 내가 일 가지 말라고 했잖아. 몸도 안좋으면서 
 

할머니 

(v.o) 일 안가면 니 밥은 어떻게 멕이노. 후딱 씻고 와라. 할매가 밥 차려 놓을게 
 

정원 

(V.o) 아 정말, 내가 차릴게  

할머니 쉬기나 해. 내가 학교에서 반찬 싸왔어 
 

할머니 

(V.O)  됐다. 뭐하러 싸왔노 
 

정원 
(V.O) 

할머니가 좋아하는거니까 그렇지 
 

할머니 
(v.o) 

아이구 내 새끼 기다려봐라 

맛있는거 해줄게 
 

정원 



아 할머니 움직이지 말라니까 
 

그러다 정원의 핸드폰으로 또다시 전화 진동소리가 울린다. 
 

(블랙) 
 

(Title in 거래) 


